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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베이징을 지나가는 검은 목두루미야. 요즘 베이징을 지나가는 건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힘

들어. 오늘도 벌레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계속 이 상태로 벌레를 잡지 못 하면 굶어 죽을 수

도 있을 것 같아. 하늘을 날 때면 눈앞이 먼지에 가려져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일도 많아. 자꾸 입

에 뭐가 씹히고 기침이 나고 눈도 뻑뻑해. 날아가다 아래를 보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건물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할 방법이 

없잖아. 내 친구 흑일이는 앞이 너무 안 보인 나머지 얼마 전 나무에 세게 부딪혔다는거야. 머리

가 너무 아프다며 시름시름 앓더니 어제 결국 죽었어. 흑일이 전에는 흑둘이가 몇날 며칠을 벌레

를 못 잡아 굶어 죽었어. 나도 내 친구들처럼 될 것 같아서 무서워. 베이징에 오래 있을수록 친구

들과 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이 상태로 한국까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 배도 아프고 날개

도 무겁고. 이제는 한국에 가도 달라지는 게 없을텐데, 끝까지 갈 수 있을지조차 솔직히 잘 모르

겠어. 이쯤에서 포기해야하나.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 그 때 내 동생 흑돌이가 내가 좋아하는 

생선을 잡아다 주었어. 

“형, 이거 먹고 힘내. 우리까지 포기 할 순 없잖아. 우린 꼭 살아서 한국에 가자! 거긴 좀 나을거

야.” 

흑돌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의지가 생겼어. 

‘꼭 한국에 가고 말거야! 흑돌이랑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 

그 후로 우리는 계속 한국을 향해 날아갔어. 한국까지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 바닷바람이 불어와 소금기 때문에 날개는 무거워 날기 힘들고 바람은 또 얼마나 거센지 너

무나 험난한 여정이었어. 며칠을 날고 또 날아 한국에 도착했어. 그런데 한국은 베이징과 완전 딴



판이지 뭐야? 한국에서는 깨끗하게 잘 보이고 기침도 안났어. 숨쉬기가 편하니까 멀리 날아가기

도 쉬웠어. 신기해서 여기저기 보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는 비둘기가 있어서 물어봤어. 

“여기 공기 되게 좋다~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깨끗하지?” 

“여기도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기도 힘들었었어. 눈 앞도 뿌옇고. 그러다 한 번은 안개 

낀 것처럼 온 세상이 희뿌연 날이 있었어. 그걸 보고 놀란 인간들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노력

했어.” 

“어떻게?”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자동차가 지나갈 때 매연도 안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줄였어. 그리고 일회

용품도 많이 안 쓰더라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공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공기가 맑았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너는 한국에 살아서 좋겠다.” 

 비둘기랑 헤어지고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동생에게 말했어. 

“여기 되게 좋다. 가족들과 함께 오면 좋았을텐데….” 

“우리라도 즐겁게 지내야 슬프지 않지. 형, 힘내!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자.” 

 베이징에서는 먹이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는 먹이가 넘쳐나서 좋아. 물도 깨끗하고 주

변을 돌아보면 초록색이 가득해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날

아가야겠어. 


